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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연결망분석을 이용한 2005～2014년 자살보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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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디어의 정치  성향에 따라 한국사회의 요한 사회문제로 두된 자살문제를 어떻게 바

라보는지 살펴보기 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조선일보〉와〈한겨 〉에 게재된 자살보도에 

해서 의미연결망분석을 시행하 다. 첫째, 분석결과에서 보수  시각의〈조선일보〉는 학교폭력, 장자

연, 자살방법/행  등과 같은 이슈에 비 을 두었고〈한겨 〉는 학교폭력, 여성, 노동자, 자살방법/행

 등과 같은 이슈에 집 하면서〈조선일보〉와는 다른 시각으로 자살문제를 다루었다. 둘째, 시기별 

비교에서〈조선일보〉는 1시기에 주로 자살방법/원인, 2시기에는 장자연, 노 통령, 카이스트와 같은 

유명인의 자살문제, 3시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문제를 비교  비  있게 다루었다. 반면에〈한

겨 〉는 1시기에는 일반인의 자살문제에, 2시기에는 장자연과 카이스트 자살문제에, 3시기에는 학교

폭력에 의한 자살문제를 비  있게 다루었다. 특히,〈조선일보〉와〈한겨 〉는 같은 주제에 해서 다

른 비 을 두고 바라보았다. 자살방법에 한 직  언 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 신문사 모두 공통

으로 어들었지만 자살 방문제와 같은 근원 인 문제해결에 한 근 한 차 어들었다. 자

살문제를 다루는 데 언론인의 보다 책임감 있고 신 한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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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살문제에 한 사회  심이 증가한다. 한국의 자살률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가 른 증가세를 보이며(Chen, Wu, Yousuf, & Yip, 2012), 특히 OECD 가입국 에서

는 10년째 1 를 차지한다(통계청, 2014). 한 연령별 사망원인으로 10 에서 30 까

지는 1 , 40 에서 50 까지는 2 를 차지하는 가운데(통계청, 2014) 자살로 인한 사회

경제  손실비용은 6조 4,769억 원으로 추정된다( 경래ㆍ이선미ㆍ최기춘ㆍ이수연ㆍ김재

윤, 2014). 이러한 을 감안하면 자살은 재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세 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세 에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한 사회  

심이 필요하며 해결책 마련을 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  심과 해결책 마련을 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이다. 왜냐하면 미디어가 특정한 사회문제에 해서 심을 가지면 수용자의 심이 

증가하고 그 문제를 요한 사회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Iyengar & Kinder, 1987). 헬스

커뮤니 이션 역에서도 건강문제에 한 심이나 지식확산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요

하다(Adelman & Verbrugge, 2000; Fishman, 2006; Jones, Denham, & Springston, 2006). 

를 들어, 정기 으로 미디어를 통해 유방암 련정보를 습득한 사람은 그 지 않은 사람

보다 유방암 검진에 더 많은 심을 가지며 방을 해 행동한다(Cohen, Caburnay, Luke, 

Rodgers, Cameron, & Kreuter, 2008; Jones, Denham, & Springston, 2006). 유사한 맥락에

서 자살행 를 시도하는 데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Chen, Wu, 

Yousuf, & Yip, 2012). 일본에서는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체 자살율의 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Hitosugi, Nagai, & Tokudome, 2009) 한국에서도 미디어의 자살 련보도

가 많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명희ㆍ이태엽ㆍ심유진ㆍ김선옥ㆍ홍진

표, 2015). 즉, 미디어가 자살사건에 해서 많이 보도하면 할수록 은 자살에 해 무감

각한 인식을 형성하거나 자살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증가해서 극단  선택을 하게 된다

(Etzersdorfer, Voracek, & Sonneck, 2001; Gould, Jamieson, & Romer, 2003).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 보도의 양에 집 하 다는 한계 이 있다. 하지만 미디

어 보도의 양 못지않게 요한 것이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미디어

가 특정한 이슈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이슈에 한 수용

자의 이해방식과 문제해결을 한 결정에 요한 향을 다(Entman, 1993, 2004). 비

슷한 맥락에서 자살문제도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수용자의 이해방식과 문

제해결방안이 달라진다(Michel, Frey, Wyss, & Valach, 2000; Pirkis, Burgess, Fran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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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 & Jolley, 2006). 따라서 이 연구는 미디어가 자살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 으로 미디어가 특정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보도

하는가의 문제는 미디어 조직의 정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Carvalho, 2007; Entman, 

2010; 김원용ㆍ이동훈, 2004). 따라서 이 연구의 첫 번째 목 은 미디어 조직의 정치  선

향에 따라 자살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한 자살문제가 

요한 사회  이슈로 인식되면서 자살보도 칙과 같은 자살 련보도를 개선하기 한 

노력이 동반되어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선의 노력이 미디어가 자살문제를 바라보는 

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가지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이 연구에서는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용하고자 한다. 미디어의 자살보도와 련한 이  연구는 주로 내용분석

을 이용하 다. 내용분석은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유목에 따라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자

의 주 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외  타당성이 낮다는 단 을 지닌다(Atteveldt, 2008; 

Danowski, 1993). 반면 의미연결망분석은 연구자의 주  개입 없이 주요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결 계를 살펴보므로 체 인 의미구조를 악하고 이해하는 데 하다

(Popping, 2000). 이러한 을 고려할 때 의미연결망분석은 이 연구의 목 을 달성하는 

데 합하다고 여겨진다.

2. 문헌 검토

1) 자살과 미디어 보도

매스커뮤니 이션과 공 보건 학자들은 자살보도가 자살행 에 미치는 향을 두 가

지 차원에서 본다. 첫째, 미디어의 화효과이다. 버코비츠(Berkowitz, 1984)는 자살보

도를 한 수용자는 자살보도에 나타난 상징 는 의미를 무의식 으로 혹은 자동 으로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미디어 학자들은 자살을 주제로 한 

화나 드라마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Gould & Shaffer, 1986) 자살 련뉴스에 자주 

노출되면(Philips & Carstenson, 1986)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특히, 선정  혹은 

과장된 자살보도는 심리 으로 불안한 청소년의 자살에 커다란 향을 미친다(Gould, 

2001; Stack, 2000). 미디어의 화효과는 미디어의 보도량, 보도시간, 자살자의 지명도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Gould, Jamieson, & Romer, 2003). 특히, 특정한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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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한 반복보도나 다양한 매체를 통한 노출 등은 자살시도에 큰 향을 미친다(유

상미, 2009; Gould, 2001; Etzersdoere, Vooracek, & Sonneck, 2001).

둘째, 사회학습이론이다. 반두라(Bandura, 1973)는 인간의 행동은 다른 인간의 행동

을 찰하고 모방하는 사회학습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사회학습과정에

서 모방은 유사성이 높을수록 나타날 확률이 높다. 자살도 이러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 자살행 에 해서 학습하게 되고 자살행 자에 해서 동일시하여 자살

에 한 문제의식이 감소하기 때문에 행동을 모방하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김

병철, 2010; 정승민ㆍ박 주, 2009; 허태균ㆍ장훈, 2008).

특히, 모방자살은 미디어의 반복 인 혹은 범 한 자살보도에 노출될 경우 빈번하게 

나타난다(Pirkis, Burgess, Francis, Blood, & Jolley, 2006). 필립스(Phillips, 1974)는 미

디어의 자살보도가 베르테르효과를 동반한 모방자살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살이 늘어나

는 것을 발견했다. 후속연구에서 필립스와 동료들(Phillips, Leysna, & Paight, 1992)은 

연 인의 자살에 한 보도를 한 사람에게서 동일시효과가 나타났으며 모방자살을 유

도하 다고 주장한다. 즉, 미디어의 유명인에 한 자살보도는 유명인에 한 동일시를 

가져오며 유명인의 자살을 재 그들이 직면한 문제해결을 한 안으로 생각하게 한다

(Tousignant, Mishara, Caillaud, Fortin, & St-Laurent, 2005). 실제로 스택(Stack, 2000)

의 연구에서는 유명인의 자살보도가 일반인의 자살보도보다 14.3배 더 많은 모방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자살보도에 한 연구들은 자살보도에 한 노출이 모방자살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즉, 자살보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모방자살에 한 충동이 높아

지거나 행 를 시도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으로 헬스커뮤니 이

션 연구들은 미디어 보도의 양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건강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매우 요하다고 주장한다. 를 들면, 건강문제를 바라보는 미디어 시각은 크게 두 가

지로 나  수 있다(Major, 2009). 하나는 건강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심부족, 운동부족

과 같이 개인의 책임문제로 보는 개인책임 임이고 다른 하나는 정크푸드 스토랑

의 근 성, 유기농 마트의 부족 등과 같은 사회  원인으로 바라보는 사회책임 임이

다(Kim & Willis, 2007). 건강문제에 한 미디어 임은 건강문제의 원인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에 집 한다(Dorfman, Wallack, & Woodruff, 2005; Wikler, 2002).

유사한 맥락에서 자살문제 련연구자들은 자살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ㆍ경

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코 와 부카(Rehkopf & Buka, 2006)는 자살률과 

사회ㆍ경제  요인과의 계에 한 메타분석을 통해 사회ㆍ경제  조건이 자살률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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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첸과 동료들(Chen, Yip, Lee, Fan, & Fu, 

2010)은 아시아에서 경제상황은 자살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 다. 를 들

면,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 평생직장의 붕괴, 노년생활의 경제활동 불안정 등과 같은 사

회ㆍ경제  요인이 한국, 홍콩, 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자살률을 높이는 데 향을 

미친다(송태정ㆍ배민근ㆍ김기범, 2005; 오진경ㆍ조 태ㆍ김창엽, 2005; Kim, Kim, Kawachi, 

& Cho, 2011). 특히, 최근 한국사회에서 자살률은 경제성장률, 소득, 실업, 고용, 이혼, 

출산, 고령인구증가율, 사회복지지출증가율 등과 같은 사회경제  요인과 높은 상 계

를 보인다(이상 ㆍ정진욱ㆍ김 택ㆍ윤시몬ㆍ채수미ㆍ채희란, 2014). 따라서 자살문제를 단

순히 개인의 정신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  시각에서 원인규명과 해결방

안 도출에 을 두고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미디어의 시각은 건강문제에 한 요성 인식 는 문제해결을 한 참여

의지 등에 요한 향을 미친다(Coleman, Thorson, & Wilkins, 2011; Major, 2009). 

를 들어, 정신질환과 련된 미디어의 시각은 정신질환에 한 부정  사회인식 형성에 

향을 미치며(Sieff, 2003) 정신질환에 한 사회  편견을 형성하기도 한다(Corrigan, 

2007). 한 미디어의 시각에 따라 건강문제와 련한 복지정책에 한 인식이 달라지며

(Mechanic, McAlpine, & Rosenthal, 2001) 건강문제를 설명할 때 미디어가 이를 부정

으로 는 심각하게 보도할수록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Rozin & Royzman, 

2001). 따라서 미디어가 건강과 련한 이슈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보도하는지에 따라서 

건강문제에 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Wharf-Higgins, Naylor, Berry, 

O’connor, & Mclean, 2006).

마찬가지로 미디어가 자살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자살에 한 인식 는 행

에 상이한 향을 미친다. 미쉘과 동료들(Michel et al., 2000)은 미디어의 자살보도에

서 자살자의 신상정보와 같은 구체 인 정보들이 제시되는 경우 모방효과가 더욱 증가한

다고 설명했다. 퍼키스와 동료들(Pirkis et al., 2006)도 모방효과가 발생하기 한 조건으

로 ① 범 하고 반복되는 보도, ②유명인과 같은 성이 높은 보도, ③상세한 자살

방법의 묘사, ④선정 인 자살보도 등을 제시하 다. 특히, 뉴스제목이 선정 이거나 

자살행 자의 신원 는 자살방법 등이 자세하게 기술된 보도에 자주 노출될 경우, 실제 

자살시도에 커다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tzersdoere, Vooracek, & Sonneck, 

2001). 를 들면, 자살방법으로 번개탄이 많이 보도하면서 자살시도자의 번개탄 사용이 

증가하 다(Chen, Chen, & Yip, 2011; Tsai, Gunnell, Chou, Kuo, Lee, & Chen, 2011). 

한 이충 은 자살보도에서 언어표 의 요성을 강조했다. 를 들면, 미국 자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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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은 미디어 보도에서 언어표 이 자살의 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제목에서 

‘자살’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이충 , 2004).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디어가 자살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보도하는가가 수용자의 자

살문제에 한 인식 는 모방자살의 시도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다. 따라서 

자살문제와 련한 미디어의 시각 는 보도성향에 한 분석은 수용자가 자살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해 요하다.

2) 미디어의 정치성향과 보도성향

일반 으로 미디어는 사회문제에 한 정보를 객  시각에서 수용자에게 달하기 

해서 노력한다. 하지만 모든 사회문제에 해 동등한 가치(비 )를 부여하지 않고 상

황에 따라 다른 가치(비 )를 부여한다(Entman, 2010). 를 들어, 유방암과 련해서 

시사잡지는 치료비용과 같은 경제  가치에 집 하지만 여성잡지는 유방암으로 인한 삶

의 변화와 같은 개인  이야기에 집 한다(Andsager & Powers, 1999). 이와 같이 하나

의 사회  이슈를 수용자에게 설명할 때 그 내용은 미디어의 특성 혹은 미디어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Gans, 1979; Price & Tewksbury, 1997).

쇼펠 (Scheufele, 1999)는 ‘미디어가 사회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즉 보도성향은 

크게 3가지 차원의 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첫째, 개인  차원으로 언론인(기자) 자

신의 향이다. 뉴스의 생산과정에서 기자는 처음으로 이슈를 하고 그 이슈가 수용자

에게 요한 이슈가 될 것인지에 해 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의 단은 기

자 자신의 가치 , 신념 등의 향을 받는다.

둘째, 조직  차원으로 미디어 조직의 형태나 조직의 정치  성향 등에 따라 미디어의 

보도성향이 달라진다. 기자가 1차 으로 이슈를 하고 선택하지만 최종 으로 어떤 이

슈를 보도할 것인지는 미디어 조직 내부의 정치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Shoemaker & 

Reese, 1996). 한 기자가 어떤 이슈가 요한지를 결정할 때 미디어 조직의 정치성향

을 고려해서 선택하기도 한다.

셋째, 사회  차원으로 미디어 조직 밖으로부터의 향이다. 일반 으로 특정한 사회

문제에 한 수용자의 단은 미디어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Carvalho, 2007). 따라

서 사회문제와 연 된 이해 계자는 미디어가 자신의 입장을 변하거나 우호  시각으

로 바라  주기를 원한다. 를 들면, 고주에 한 우호  보도건수와 고량의 정

 계(최인호, 2011), 정치권력과 미디어의 역동  계(손승혜ㆍ이귀옥ㆍ이수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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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미디어 조직 외부의 이해 계자의 향력에 의해서 특정한 사회문제에 한 

미디어의 보도성향은 달라진다.

이와 같은 미디어 보도성향에 한 3가지 향요인 에서 연구자의 심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조직 차원이다(Domke, Watts, Shah, & Fan, 1999; Entman, 2010). 한국의 

뉴스제작 과정에서는 앞서 언 한 개인과 사회 차원의 향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나서(김원용ㆍ이동훈, 2004) 조직 차원의 향력에 한 심이 높다. 특히, 이 의 미디

어 보도성향에 한 연구는 조직 차원에서 미디어의 정치  성향에 주목했다. 즉, 미디

어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미디어가 특정한 사회이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달라짐을 발

견하 다.

를 들면 김정아와 채백(2008)은 이해찬 총리의 골  사건과 최연희 국회의원의 성추

행 사건에 한 미디어의 보도성향을 분석하 다. 이해찬 총리의 골  사건의 경우 보수

 시각의 미디어는 총리의 부 한 처신을 비난하면서 새로운 총리를 뽑자고 제안한 

반면, 진보 인 시각의 미디어는 실수를 지른 총리의 행 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

다. 반면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해서 보수  시각의 미디어는 욕망에 사로잡

 안타까운 실수를 질 다고 보았지만 진보 인 시각의 미디어는 윤리  책임을 지

고 사퇴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호주제 폐지 문제에서도 미디어는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른 시각을 보 다. 보수  시

각의 미디어는 호주제 존속을 통해 남성 심 인 사회  가치를 유지하자고 주장한 반

면, 진보  시각의 미디어는 호주제 폐지를 통해 여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

각을 보 다(이민규ㆍ김수정, 2006). 모바일투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보수  시각의 

미디어는 부정  시선이 비교  높게 나타났고 진보  시각의 미디어는 립  시선이 

주로 나타났다(김나 ㆍ하상복ㆍ손 우ㆍ최종명ㆍ고형 ㆍ임양 , 2013).

정치이슈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이슈에서도 미디어 정치성향은 미디어의 보도성향

에 향을 줬다. 김 기(2003)는 동감  건설을 둘러싸고 진보  시각의 미디어는 환경

운동가의 주장을 비교  빠르고 극 으로 반 하는 반면, 보수  시각의 미디어는 그

에 비해 소극 으로 환경운동가의 시각을 반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보수  시각의 

미디어는 정부의 동강  건설 포기를 환경단체에 의한 굴욕  포기로 설명하면서 회의

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한편 기후변화에 해서도 미디어의 정치성향에 따라 다른 

보도성향을 나타냈다(Carvalho & Burgess, 2005). 국에서 보수  시각의 미디어는 기

후변화에 해서 회의  시각을 보인 반면, 진보  시각의 미디어는 기후변화의 요성

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극 인 응을 요구하 다. 같은 주제에 해서 한국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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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의 미디어는 기후문제의 해결방안에 을 두었으며 진보  시각의 미디어는 기후

문제를 진단하는 시각에 주목했다(주 기, 2013).

미디어의 정치성향은 과학문제를 다룰 때에도 다른 보도성향을 보 다. 정재철(2004)

은 유 자 연구를 바라보는 미디어의 시각이 미디어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진보 인 시각의 미디어는 유 자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생되는 인권문제와 사회  갈등문제에 주목하 지만 보수  시각의 미디어

는 유 자 연구를 통해 발생되는 경제  가치 는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  가치의 

향상에 주목했다.

건강문제에 해서도 미디어의 정치성향에 따라 다른 보도성향이 나타났다(Gollust, 

Lantz, & Ubel, 2009). 를 들어, 의료복지문제에 한 보도성향은 미디어의 정치  성

향에 따라서 다른 시각을 지녔다(손승혜ㆍ이귀옥ㆍ이수연, 2014). 진보  시각의 미디어

가 의료복지이슈에 한 심이 더 많았고 정보원으로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많이 반

하면서 정부정책에 한 비  임이 높은 비 을 차지했다. 하지만 보수  시각의 미

디어는 정부 료나 이익단체의 의견을 반 하면서 정책실행과 경제  향 임의 비

이 높게 나타났다. 이 듯 건강 는 보건이슈를 바라보는 미디어의 보도성향도 미디

어의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의 논의들을 정리하면 미디어의 보도성향은 미디어가 어떤 정치  성향을 지니는지

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성과는 달리 자살문제의 보

도성향에 한 이 의 연구(김연종, 2005; 김병철, 2007; 유 재ㆍ송지은, 2012)에서는 미

디어의 정치  성향에 따라 자살문제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한 연구가 

부족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함으로써 미디어의 정치성향이 미디어 보

도에 미치는 향력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한 선행 연구들은 단기간(6개

월～1년)에 집 하 기 때문에 보다 장기  차원에서 미디어가 자살문제를 어떻게 바라

보는지에 한 이해가 부족하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제한 을 보완하

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 문제 1: 미디어의 정치성향(진보/보수)에 따라 자살보도와 련한 주요 핵심어는 

무엇이며 이러한 핵심어 사이의 연결 계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

•연구 문제 2: 미디어의 정치성향(진보/보수)에 따른 자살보도의 특성은 시기별로 어떠

한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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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1) 분석 상

앞서 언 한 2가지 연구 문제를 살펴보기 해서 이 연구에서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년 동안 두 종합일간신문(〈조선일보〉,〈한겨 〉)에 나타난 자살

련기사의 제목을 분석하 다. 2005년부터 분석을 시작한 이유는 2004년에 자살보도

칙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에 2005년 이후로 자살과 연 된 보도에서 

이러한 노력이 반 될 것으로 단하 다. 종합일간신문의 자살 련기사를 분석단 로 

선정한 이유는 신문의 자살보도가 TV의 자살보도보다 더 큰 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

다(Stakc, 2000). 이러한 이유에 해서 김병철(2007)은 “신문기사의 경우 TV보도와는 

달리 자살 련기사를 스크랩했다가 나 에 다시 읽을 수 있고  신문기사가 자살자의 

자살원인이나 방법, 배경 등 자살에 한 상세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유사하게 김 욱과 허태균(2005)의 연구에서도 TV는 보도시간이 짧고 사건

에 한 자세한 정보 달이 어렵기 때문에 신문보도가 더 큰 향력을 발휘한다고 주장

한다. 한편 종합일간신문사 에서 2개 신문사만을 선정한 이유와 련하여〈조선일

보〉는 보수  시각을 표하고〈한겨 〉는 진보  시각을 표하는 언론사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백선기, 1997; 임동욱, 2003) 미디어 정치성향에 따른 보도성향을 살펴보는 

데 하다고 단하 다.

자살 련보도의 제목을 분석 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사제목은 

체기사의 핵심을 정리, 요약하면서 기사본문을 보완하는 측면을 지닌다(송경화ㆍ강범모, 

2006; 정태철, 1995). 둘째, 기사제목은 수용자의 시선을 본문으로 유도하는 속성을 지

닌다(Condit, Ferguson, Kassel, Thadhani, Gooding, & Parrott, 2001; Rothman, 1998). 

특히, 수용자가 다음,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선택할 때 제목이 

요한 향력을 발휘(조수선, 2005;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하기 때문에 기사제목을 분석

상으로 선정하 다.

분석 상 기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자살’과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10년 동안 2개 신문사의 기사를 검색하 다. 다음 단계로, 검색된 기사를 상

으로 연구자 간 수차례 의를 통해 자살과 연 성이 있는지를 검토하 고 최종 으로

〈조선일보〉에서 1,308개,〈한겨 〉에서 1,303개를 분석자료로 활용하 다. 시기별 

차이를 살펴보기 해 2005년에서 2014년까지 10년의 기간을 3년 간격으로 3개 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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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 다. 3년 간격은 시기  부분과 검색자료의 양  균등성을 고려해서 결정하

다. 1시기는 2005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2시기는 2009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3시기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로 구분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이처럼 분석시기를 구분한 것은 이 연구의 목 이 연 인 자살과 같은 특정한 사회

이슈에 한 분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 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살보도의 경향

이나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 분석기간을 상으로 

기간의 균등성, 기사의 수 등을 고려해서 분석시기를 3시기로 구분하 다.

2) 의미연결망분석의 특징  분석 차

자살보도에 한 선행 연구는 주로 내용분석을 이용하 다. 하지만 내용분석은 연구자

의 주 에 의해 분석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외  타당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Atteveldt, 2008; Danowski, 1993). 구체 으로 내용분석이 가지는 한계 은 첫째, 단어 

혹은 개념의 실제  의미보다는 연구자가 작성한 분석틀(혹은 분석유목)에 의해서 그 의

미가 이해된다. 둘째, 내재 (latent) 의미를 악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나 코더

의 주 이나 단이 개입되기 쉬우며 셋째, 분석자료를 다른 유사한 연구에 용하기 힘

들기 때문에 외  타당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Atteveldt, 2008; Danowski, 1993). 연

역  시각의 내용분석과 달리, 의미연결망분석은 사 에 설정된 분석틀에 의존하기보다

는 텍스트 자체에 나타나는 단어 혹은 개념의 계에서 의미를 찾는 귀납  시각의 분석

방법이라는 특징이 있다(Popping, 2000). 구체  장 으로는 첫째, 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나 개념의 실제 의미를 악해서 분석할 수 있으며 둘째, 단어나 개념 사이의 계를 

분석함으로써 잠재  의미나 특성 등을 악할 수 있다. 셋째, 한 범 나 다양한 차

원에서 텍스트 자료를 분석하기 쉽기 때문에(Atteveldt, 2008; Doerfel & Marsh, 2003; 

Rice, 2005; Veer, Lim, & Park, 2011), 의미연결망분석은 다양한 사회 상의 특징을 

악하는 데 유용하다(이은선ㆍ임연수, 2012). 자살보도와 련한 직  연구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주제에 한 언론보도의 특성을 악하는 데 용된다. 를 들어, 김

과 노무  통령의 서거와 련한 언론보도의 특성(이완수ㆍ최명일, 2014), 창조경

제와 련한 언론의 보도경향(차민경ㆍ권상희, 2015), 세월호 피해자에 한 언론보도 분

석(홍주 ㆍ나은경, 2015), 한류 련 뉴스의 한국과 일본의 기사분석(정수 ㆍ황경호, 

2015)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 4단계로 구분해서 의미연결망분석을 실시하 다. 1단계는 각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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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보도내용에서 제시된 단어나 개념에 한 빈도분석을 하 다. 2단계에서는 핵심어를 

선정하기 해서 손청난(孙清蘭, 1992)이 제시한 공식을 사용하 다. 손청난의 공식은 

기존의 도 휴(Donohue, 1973)의 공식, 즉 핵심어의 빈도수에 따라 높은 빈도수의 핵심

어와 낮은 빈도수의 핵심어를 구분하는 공식을 수정해서 고빈도 핵심어를 선정하는 방

식을 제안하 다(Donohue, 1973; 孙清蘭, 1992; 장령령ㆍ홍 진, 2014에서 재인용).

  

단, n = 최종선정 핵심어의 수, D = 체 핵심어의 수

와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핵심어를 선정해보면〈조선일보〉의 경우 총 2,651개의 핵

심어 가운데 51개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상 등장 핵심어로 구분하면, 9회 이

상 등장하는 핵심어 56개( 체 27.69%)가 해당되었다.〈한겨 〉의 경우 2,437개의 핵

심어 가운데 49개의 핵심어를 선정하는 것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상 등장 

핵심어로 구분하면, 12회 이상 등장하는 핵심어 52개(27.56%)가 해당되었다. 3단계에

서는 이들 핵심어 사이의 행렬자료를 작성하 다. 즉 2단계에서 선정한 핵심어에 하

여 한국어텍스트분석 로그램인 KrKwic(박한우ㆍLeydesdorff, 2004)을 활용하여 핵심

어와 핵심어 사이의 공동출 빈도를 이용한 행렬자료를 생성하 다. 4단계에서는  단

계에서 만들어진 행렬자료를 바탕으로 Ucinet을 이용하여 최종 연결망분석을 실시하

다(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

4. 분석결과

1) 연구 문제 1의 결과

연구 문제 1에서는 미디어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자살 련보도의 주요 핵심어는 무

엇이고 이러한 핵심어 간의 연결 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문

제를 살펴보기 해서 빈도분석을 기반으로 심성분석을 실시하 다. 일반 으로 심

성분석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연결정도 심성은 하나의 핵심어가 다른 핵심어와 얼

마나 많은 계를 맺는지, 근 심성은 하나의 핵심어가 다른 핵심어들과 얼마나 가까

운 거리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매개 심성은 하나의 핵심어가 다른 핵심어 간의 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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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여 혹은 통제하는지를 나타낸다(Borgatti, Everett, & Johnson, 2013).

연결정도 심성에서〈조선일보〉는 자살, 학교, 장자연, 투신, 폭력, 학생, 왕따, 

방, 아들, 동반 등이 상  10  핵심어로 나타났다. 매개 심성에서는 자살, 투신, 폭

력, 학교, 왕따, 조사, 장자연, 학생, 아들, 가족 등이 상  10  핵심어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 매개 심성에서는 자살, 투신, 학교, 폭력, 왕따, 학생, 아들, 조사, 

동반, 어머니 등이 상  10  핵심어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하면〈조선

일보〉에서는 자살, 학교, 장자연, 투신, 폭력, 학생, 왕따, 아들, 동반, 조사 등이 체 

자살 련보도에서 요한 핵심어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에〈한겨 〉는 연결정도 심성에서 자살, 폭력, 학교, 투신, 학생, 노동자, 카

이스트, 여성, 기도, 조사 등이 상  10  핵심어로 드러났다. 매개 심성에서는 자살, 

비극, 진실, 죽음, 학교, 카이스트, 폭력, 수사, 노동자, 군  등이 상  10  핵심어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근 심성에서는 자살, 죽음, 비극, 학교, 폭력, 학생, 조사, 

노동자, 수사, 투신 등이 상  10  핵심어로 사용되었다. 이상의 심성 분석결과들을 

종합하면〈한겨 〉에서는 자살, 학교, 폭력, 투신, 죽음, 카이스트, 학생, 조사, 노동

자, 수사, 비극 등이 자살 련보도에서 주요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표 1〉과 같고〈조선일보〉와〈한겨 〉에 등장하는 핵심어가 체구조 

속에서 어디에 치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해〈그림 1〉,〈그림 2〉와 같이 

시각화하 다. 시각화는 Spring Embedded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 다. 다른 핵심어

와 동시에 출 하는 경향이 있는 핵심어는 체연결망구조에서 앙에 치하도록 하

으며 핵심어 사이에 계성이 높을수록 서로 가까이 치하도록 하 다(Kamada & 

Kawai, 1989). 한 핵심어의 크기는 연결정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도록 하 으며 핵

심어 사이의 선의 굵기는 핵심어 사이의 동시출 빈도가 높을수록 굵게 표시하 다.

한편, 자살 련보도 핵심어가 어떠한 연결 계를 보이는지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동시단어분석(co-word analysis)을 하 다. 동시단어분석은 같은 텍스트에서 언 된 두 

단어는 그들이 언 하는 주제의 계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Cambrosio, Limoges, 

Courtial, & Laville, 1993). 따라서 하나의 텍스트에서 동시에 언 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연 성이 높음을 의미한다(Zong, Shen, Yuan, Hu, Hou, & Deng, 2013).

동시단어분석 결과(〈표 2〉),〈조선일보〉는 자살-투신, 학교-폭력(n = 38), 자살-

방(n = 31), 자살-동반(n = 23), 자살-시도(n = 17), 자살-기도(n = 16), 자살-왕따(n = 

16), 자살-학생(n = 14), 장자연-소속사(n = 13), 장자연-수사(n = 12) 등과 같은 단어의 

연결 계를 보 다.〈한겨 〉는 동시단어분석에서 학교-폭력(n = 38), 자살-투신(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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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조선일보〉와〈한겨레〉의 핵심어 등장빈도와 중심성 지수
(기간: 2005～2014년)

〈조선일보〉 〈한겨레〉

핵심어 빈도
연결정도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핵심어 빈도
연결정도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자살 546 .253 1 56.118 1 94.915 1 자살 462 .238 1 48.494 1 89.474 1

학교 59 .061 2 3.826 4 60.87 3 학교 51 .047 3 3.25 5 57.303 4

장자연 51 .036 5 1.522 7 54.369 15 폭력 50 .049 2 2.849 7 57.303 4

투신 49 .048 4 5.173 2 62.222 2 투신 44 .034 4 1.632 13 55.435 9

폭력 49 .053 3 4.123 3 60.87 3 죽음 42 .016 17 3.268 4 58.621 2

학생 36 .032 6 1.371 8 57.143 6 장자연 35 .009 36 .898 19 51 32

왕따 35 .032 6 3.135 5 57.732 5 카이스트 34 .028 7 2.937 6 54.839 11

예방 33 .025 8 .125 39 51.852 28 학생 34 .032 5 1.611 14 56.667 6

죽음 27 .005 47 .192 35 51.376 39 사회 31 .019 14 2.052 11 54.839 11

수사 23 .019 11 1.014 11 54.902 12 조사 29 .023 10 1.796 12 56.667 6

자살률 22 .006 38 .249 31 40.58 55 노동자 28 .029 6 2.133 9 56.044 8

아들 21 .02 10 1.291 9 56.566 7 수사 26 .021 12 2.263 8 55.435 9

동반 21 .022 9 1.012 12 55.446 9 여성 24 .026 8 .924 18 53.125 20

조사 20 .016 15 2.835 6 56.566 7 비극 24 .021 12 4.235 2 58.621 2

가족 19 .013 21 1.159 10 54.902 12 쌍용차 20 .012 26 .275 36 51.515 26

우울증 19 .006 38 .569 19 51.376 39 가족 19 .012 26 .55 26 53.684 16

카이스트 18 .003 55 .065 46 50.45 50 자살률 19 .004 49 .268 37 50 40

친구 17 .01 24 .827 13 54.902 12 사망 18 .007 41 .319 31 50.495 37

사람 17 .007 37 .21 33 51.852 28 분신 18 .007 41 .356 30 51 32

노 대통령 16 .008 28 .303 25 51.852 28 주민 17 .015 18 .803 21 51.515 26

한국 16 .008 28 .584 18 51.852 28 재소자 17 .023 10 .312 32 51 32

기도 16 .017 13 .664 16 53.846 16 충동 17 .015 18 .169 41 50 40

시도 16 .014 18 .175 37 51.376 39 중학생 16 .014 23 .306 34 53.684 16

인터넷 15 .006 38 .305 24 52.83 22 우울증 16 .011 30 .758 23 52.577 24

발견 15 .005 47 .197 34 51.852 28 총장 16 .013 25 .298 35 41.803 49

소속사 15 .014 18 - - 37.838 56 기도 16 .024 9 .802 22 53.125 20

딸 15 .014 18 .455 21 53.333 19 인정 15 .007 41 .123 45 50.495 37

대구 14 .019 11 .185 36 53.846 16 시도 15 .019 14 .651 25 51.515 26

대표 14 .016 15 .746 14 52.336 24 사람 14 .005 47 .082 46 50 40

아이 13 .01 24 .488 20 53.846 16 국정원 14 .005 47 .135 44 50 40

어머니 13 .015 17 .735 15 55.446 9 복지 14 .008 40 .523 27 51.515 26

사건 12 .005 47 .276 30 51.376 39 위험 14 .014 23 .757 24 54.839 11

교사 12 .009 27 .038 51 41.481 54 유족 14 .015 18 1.053 17 54.255 15

문건 12 .012 22 .065 46 51.852 28 진실 14 .007 41 4.06 3 41.803 49

생각 11 .008 28 .123 40 51.852 28 서남표 14 .01 33 .066 48 39.844 51

부모 11 .011 23 .105 41 53.333 19 문제 14 .01 33 .462 28 53.12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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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기간: 2005～2014년)

〈조선일보〉 〈한겨레〉

핵심어 빈도
연결정도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핵심어 빈도
연결정도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보험금 11 .006 38 - - 49.123 52 아들 13 .01 33 1.096 16 54.839 11

간부 11 .01 24 .24 32 52.83 22 아이 13 .007 41 .185 39 51.515 26

국민 11 .006 38 .382 22 53.333 19 성추행 13 .015 18 .161 43 50.495 37

공무원 10 .006 38 .042 49 50.909 44 강기훈 13 .001 51 - - 29.651 52

여성 10 .008 28 .043 48 50.909 44 교수 13 .009 36 1.361 15 53.125 20

비극 10 .005 47 .303 25 51.852 28 의혹 13 .015 18 .39 29 52.041 25

목 매 10 .006 38 .028 52 50.909 44 국가 13 .009 36 .311 33 51.515 26

의혹 10 .008 28 .277 29 52.336 24 군대 12 .012 26 2.057 10 53.684 16

연예인 9 .005 47 .022 53 50 51 발견 12 .001 51 - - 48.113 47

아파트 9 .008 28 .133 38 51.852 28 예방 12 .011 30 .051 49 49.515 44

선택 9 .008 28 .658 17 51.852 28 한국 12 .007 41 .237 38 51 32

논란 9 .008 28 .285 28 52.336 24 대구 12 .017 16 .185 39 53.684 16

남편 9 .006 38 - - 49.123 52 로봇 12 .012 26 .166 42 51 32

한강 9 .005 47 .042 49 50.909 44 노 대통령 12 .004 49 .026 50 48.571 46

목숨 9 .004 54 .286 27 50.909 44 밀양 12 .009 36 .073 47 49.515 44

중학생 9 .017 13 .313 23 55.446 9 경쟁 12 .011 30 .818 20 45.946 48

아버지 9 .008 28 .105 41 52.336 24

상담 9 .006 38 .07 45 51.376 39

악플 9 .003 55 .092 43 50.909 44

문제 9 .005 47 .081 44 51.852 28

표 2.〈조선일보〉와〈한겨레〉의 동시단어분석
(기간: 2005～2014년)

〈조선일보〉 〈한겨레〉

연결빈도 핵심어-핵심어 연결빈도 핵심어-핵심어

38 자살-투신, 학교-폭력 38 학교-폭력

31 자살-예방 23 자살-투신

23 자살-동반 17 자살-충동

17 자살-시도 16 자살-기도, 자살-시도

16 자살-기도, 자살-왕따 14 자살-여성, 자살-조사

14 자살-학생 13 자살-학생

13 장자연-소속사 12 자살-노동자

12 장자연-수사 11 자살-수사, 자살-의혹, 자살-예방

11 자살-학교, 장자연-문건 10 자살-사회, 자살-재소자, 자살-위험

10 자살-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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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살-충동(n = 17), 자살-기도(n = 16), 자살-시도(n = 16), 자살-여성 & 자살-조

사(n = 14), 자살-학생(n = 13), 자살-노동자(n = 12), 자살-수사, 자살-의혹, 자살-

방(n = 11) 등과 같은 연결 계를 보 다.

주: 체연결망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하여 5회 이상 연결된 핵심어 사이의 계만 제시함.

그림 1.〈조선일보〉의 전체연결망구조

주: 체연결망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하여 5회 이상 연결된 핵심어 사이의 계만 제시함.

그림 2.〈한겨레〉의 전체연결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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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2의 결과

연구 문제 2에서는 연구 문제 1에서 나타난 결과가 시기 으로 어떠한 변화를 지니는

지 살펴보았다. 우선 각 시기별로 등장하는 핵심어 사이의 련성을 살펴보기 하여 

QAP상 계(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Corelation)분석을 시행하 다(〈표 3〉). 

QAP상 계분석은 행렬 사이의 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N✕N의 행렬표

의 형태를 이용해서 행과 열이 무작 로 치환된 이후 상 계의 값을 재계산하는 과정

을 거친다. 이는 일반 인 상 분석에서 벡터 값을 사용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QAP상 계분석은 행렬자료 사이에서 나타나는 응자료(dyadic data)의 상 계를 

살펴보기 해 많이 활용된다(Tutzauer, 1993: 범수, 2005 재인용).

먼 〈조선일보〉를 살펴보면 1시기, 2시기, 3시기 사이의 상 계수는 .25～.59의 범

를 보 으며 모두 1% 유의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한겨 〉의 경우에

도 1시기, 2시기, 3시기 사이의 상 계가 1% 유의수 에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r = .32～.36). 이러한 결과를 통해〈조선일보〉와〈한겨 〉모두 1시기부터 3시기

까지 자살보도에 동원된 핵심어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체 으로 유사성을 보인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세부 으로 각 신문의 시기별 상  핵심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조선일

보〉의 경우(〈표 4〉), 1시기의 연결정도 심성에서 자살, 투신, 학교, 방, 동반, 기

도, 왕따, 목 매, 가족, 사람 등이 상  10  핵심어로 나타났다. 매개 심성에서는 자

살, 한국, 가족, 학교, 아들, 투신, 자살률, 죽음, 우울증, 딸 등이 상  10  핵심어로 

사용되었다. 근 심성에서는 자살, 학교, 가족, 투신, 사람, 한국, 기도, 왕따, 딸, 

방 등이 상  10  핵심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1시기에〈조

선일보〉에서는 자살, 학교, 투신, 왕따, 방, 죽음, 가족, 우울증, 사람, 한국, 기도, 

딸 등과 같은 핵심어들이 주요하게 사용되었다.

표 3.〈조선일보〉와〈한겨레〉의 시기별 상관관계분석

1시기 2시기 3시기

1시기 1 .32* .36*

2시기 .35* 1 .35*

3시기 .59* .25* 1

* p＜ .01.

주: 각선 아래는〈조선일보〉, 각선 는〈한겨 〉의 분석결과임.



韓國言論學報, 60권 2호 (2016년 4월)ㆍ194

표
 4

.〈
조

선
일

보
〉의

 시
기

별
 상

위
 2

0
대

 핵
심

어
의

 중
심

성
 지

수

1시
기

(2
0
0
5～

20
0
8)

2시
기

(2
0
0
9～

20
11
)

3시
기

(2
0
12
～

20
14

)

핵
심

어
빈

도
연

결
정

도
중

심
성

매
개

중
심

성
근

접
중

심
성

빈
도

연
결

정
도

중
심

성
매

개
중

심
성

근
접

중
심

성
빈

도
연

결
정

도
중

심
성

매
개

중
심

성
근

접
중

심
성

비
율

(%
)

순
위

비
율

(%
)

순
위

비
율

(%
)

순
위

비
율

(%
)

순
위

비
율

(%
)

순
위

비
율

(%
)

순
위

비
율

(%
)

순
위

비
율

(%
)

순
위

비
율

(%
)

순
위

자
살

15
1

.3
43

1
43

.2
68

1
5.

49
6

1
13

6
.2
15

1
38

.7
33

1
5.

22
9

1
25

9
.2
47

1
56

.3
67

1
24

.2
42

1

학
교

4
.0

43
3

2.
81

4
4

5.
33

8
2

2
-

-
6.

38
8

2
-

-
53

.0
83

2
3.

15
8

8
21

.2
93

2

장
자

연
-

-
-

-
-

-
-

48
.1
7

2
2.
73

2
3

5.
12

4
2

3
.0

0
1

52
3.

37
7

5
17

.1
25

52

투
신

13
.0

57
2

2.
56

5
5

5.
32

8
4

9
.0

38
7

2.
0
15

4
5.

1
4

27
.0

77
3

4.
18

8
3

21
.2
93

2

폭
력

2
.0

0
5

29
-

-
5.

15
2

35
1

.0
0
6

26
1.
54

1
5

4.
96

5
36

46
.0

49
4

3.
19

3
7

21
.2
93

2

학
생

7
.0

19
11

-
-

5.
30

8
16

5
.0

13
16

1.
43

7
6

5.
0
59

16
24

.0
26

8
.5

67
18

20
.8

18
7

왕
따

5
.0

33
7

.2
0
6

11
5.

32
3

8
3

.0
0
3

33
1.
31

7
5.

0
54

23
27

.0
41

5
3.

35
7

6
21

.0
53

5

예
방

6
.0

38
4

.1
0
8

14
5.

31
8

10
8

.0
19

10
.8

35
8

5.
0
54

23
19

.0
0
6

33
.0

7
34

20
.0

72
34

죽
음

9
.0

14
18

2.
46

8
8

5.
30

8
16

9
.0

1
18

.3
12

9
4.

98
7

34
9

.0
0
2

48
-

-
17

.2
84

51

수
사

5
.0

1
24

-
-

5.
30

8
16

14
.0

61
4

.1
7

10
4.

99
1

33
4

.0
14

18
.5

88
17

20
.3

64
18

자
살

률
4

.0
14

18
2.
53

2
7

5.
16

1
34

5
-

-
.1
11

11
-

-
13

.0
0
2

48
.0

76
33

18
.0

65
50

아
들

4
.0

19
11

2.
56

5
5

5.
17

6
32

1
-

-
.0

97
12

-
-

16
.0

4
6

1.
22

7
11

20
.8

96
6

동
반

6
.0

38
4

.0
87

15
5.

31
3

13
4

.0
19

10
.0

65
13

5.
0
59

16
11

.0
16

15
.6

0
6

16
20

.5
13

15

조
사

2
-

-
-

-
-

-
6

.0
1

18
.0

65
13

4.
96

37
12

.0
21

11
1.
16

5
13

20
.7
41

11

가
족

4
.0

24
9

4.
71

9
3

5.
33

8
2

-
-

-
.0

54
15

-
-

15
.0

19
13

3.
97

2
4

20
.5

88
12

우
울

증
10

.0
19

11
2.
27

3
9

5.
31

8
10

3
.0

0
3

33
.0

43
16

5.
0
54

23
6

.0
0
6

33
.0

57
36

20
.0

72
34

카
이

스
트

-
-

-
-

-
-

-
17

.0
16

12
-

-
5.

0
68

10
1

-
-

-
-

-
-

친
구

4
-

-
-

-
-

-
-

-
-

-
-

-
-

13
.0

24
10

1.
19

3
12

20
.8

18
7

사
람

5
.0

24
9

.1
3

12
5.

32
8

4
4

.0
0
3

33
-

-
5.

0
54

23
8

.0
12

22
.4

44
20

20
.2
17

22

노
대

통
령

-
-

-
-

-
-

-
12

.0
29

8
-

-
5.

0
86

7
4

.0
0
5

36
.0

43
39

20
36

주
 1

:〈
조

선
일

보
〉는

 5
6개

의
 핵

심
어

를
 

상
으

로
 분

석
하

으
며

, 
지

면
계

상
 상

 2
0개

 핵
심

어
의

 분
석

결
과

만
을

 제
시

함
.

주
 2

: 
핵

심
어

의
 시

기
별

 변
화

를
 살

펴
보

기
 

하
여

 동
일

한
 핵

심
어

에
 

해
 1

시
기

, 
2시

기
, 

3시
기

의
 등

장
빈

도
, 

연
결

정
도

, 
매

개
, 

근
심

성
을

 제
시

함
. 

를
 들

어
, 

‘자

살
’의

 경
우

 1
시

기
에

 1
51

회
, 

2시
기

에
 1

36
회

, 
3시

기
에

 2
59

회
 등

장
한

 것
을

 확
인

할
 수

 있
으

며
, 

각
 시

기
별

 연
결

정
도

, 
매

개
, 

근
심

성
을

 함
께

 제
시

함
.



의미연결망분석을 이용한 2005～2014년 자살보도 분석ㆍ195

2시기에 연결정도 심성에서는 자살, 투신, 소속사, 표, 문건, 투신, 노 통령, 인

터넷, 동반 등이 상  10  핵심어로 나타났다. 매개 심성에서는 자살, 학교, 장자연, 

투신, 폭력, 학생, 왕따, 방, 죽음, 수사 등이 상  10  핵심어로 나타났다. 근 심

성에서는 자살, 장자연, 인터넷, 투신, 표, 문건, 사건, 노 통령, 의혹, 비극, 카이

스트 등이 상  10  핵심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하면, 2시기에〈조선일

보〉는 자살, 장자연, 투신, 수사, 노 통령, 인터넷, 문건 등과 같은 핵심어들이 자살

련보도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3시기에 연결정도 심성에서는 자살, 학교, 투신, 폭력, 왕따, 아들, 어머

니, 학생, 학생, 친구 등이 상  10  핵심어로 나타났다. 매개 심성에서는 자살, 사

건, 투신, 가족, 장자연, 왕따, 폭력, 학교, 어머니, 딸 등이 상  10  핵심어로 사용되

었다. 근 심성에서는 자살, 학교, 투신, 폭력, 왕따, 아들, 친구, 어머니, 학생 등

이 상  10  핵심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정리하면, 3시기에〈조선일보〉에

서는 자살, 학교, 투신, 폭력, 학생, 왕따, 아들, 친구, 어머니, 사람, 학생 등과 같은 

핵심어들이 자살 련보도에서 주요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 동시단어분석 결과(〈표 5〉)를 살펴보면 1시기에 자살-투신(n = 8), 자살-

방, 자살-동반, 자살-기도, 자살-목 매(n = 5), 자살-시도(n = 4), 자살-학교, 자살- 왕

표 5.〈조선일보〉의 시기별 주요 핵심어의 동시단어분석

1시기(2005～2008) 2시기(2009～2011) 3시기(2012～2014)

연결빈도 핵심어-핵심어 연결빈도 핵심어-핵심어 연결빈도 핵심어-핵심어

8 자살-투신 13 장자연-소속사 37 학교-폭력

5

자살-예방 12 장자연-수사 24 자살-투신

자살-동반 10 장자연-문건 20 자살-예방

자살-기도
7

장자연-대표 13 자살-동반

자살-목 매 소속사-대표 12 자살-왕따

4 자살-시도
6

자살-투신 10 자살-학생

3

자살-학교 자살-예방
9

자살-대구

자살-왕따
5

자살-동반 자살-중학생

자살-우울증 자살-남편

8

자살-조사

자살-보험금

4

자살-장자연 자살-학교

자살-간부 자살-기도 학생-폭력

문건-수사 학교-학생

3

자살-인터넷

자살-대표

자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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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자살- 우울증, 자살-보험 , 자살-간부(n = 3) 등이 주요하게 연 되어 사용되었다. 

2시기에는 장자연-소속사(n = 13), 장자연- 수사(n = 12), 장자연-문건(n = 10), 장자연- 

표, 소속사- 표(n = 7), 자살-투신, 자살- 방(n = 6), 자살-동반, 자살 -남편(n = 

5), 자살-장자연, 자살-기도, 문건-수사(n = 4) 등이 연 되어 사용되었다. 3시기에는 

학교-폭력(n = 37), 자살-투신(n = 24), 자살- 방(n = 20), 자살-동반(n = 13), 자살-

왕따(n = 12), 자살-학생(n = 10), 자살- 구, 자살- 학생(n = 9), 자살-조사, 자살-

학교, 학생-폭력, 학교-학생(n = 8) 등이 주요하게 연 되어 사용되었다.

〈한겨 〉의 시기별 상  핵심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우선 1시기의 연결

정도 심성에서 자살, 재소자, 여성, 기도, 성추행, 충동, 투신, 폭력, 시도, 학교 등이 

상  10  핵심어로 나타났다. 매개 심성에서는 자살, 사회, 투신, 진실, 방, 학교, 

폭력, 기도, 재소자, 여성 등이 상  10  핵심어로 사용되었다. 근 심성의 경우 자

살, 학교, 폭력, 기도, 재소자, 사회, 여성, 아들, 가족, 성추행, 방 등이 상  10  핵

심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해 보면〈한겨 〉는 1시기에 자살 련문제를 다

룰 때 자살, 학교, 폭력, 투신, 사회, 여성, 재소자, 기도, 성추행, 방 등을 주요하게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

2시기에 연결정도 심성에서는 자살, 카이스트, 투신, 노동자, 조사, 유족, 총장, 

수사, 교수 등이 상  10  핵심어로 나타났다. 매개 심성에서는 자살, 카이스트, 비

극, 조사, 학생, 사망, 학생, 죽음, 교수, 장자연 등이 상  10  핵심어로 사용되었

다. 근 심성에서는 자살, 카이스트, 조사, 교수, 죽음, 유족, 학생, 노동자, 사회, 

비극 등이 상  10  핵심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하면 2시기에〈한겨

〉는 자살 련보도에서 자살, 죽음, 카이스트, 학생, 조사, 노동자, 비극, 유족, 교수 

등과 같은 핵심어들을 비  있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시기에 연결정도 심성에서 자살, 학교, 폭력, 여성, 학생, 노동자, 

험, 구, 죽음, 용차, 주민 등이 10  핵심어로 사용되었다. 매개 심성에서는 자

살, 비극, 카이스트, 노동자, 죽음, 폭력, 학교, 진실, 국정원, 우울증 등이 상  10  

핵심어로 나타났다. 근 심성에서는 자살, 학교, 폭력, 여성, 학생, 노동자, 험, 

구, 죽음, 용차, 주민 등이 상  10  핵심어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

하면 3시기에〈한겨 〉는 자살 련보도에서 자살, 학교, 폭력, 죽음, 학생, 노동자, 비

극, 주민, 구 등과 같은 핵심어들을 비  있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 동시단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7〉) 1시기에는 자살-충동, 자살-기도(n = 

10), 자살-여성, 자살-재소자(n = 9), 자살-투신, 재소자-성추행(n = 7), 여성-재소자



韓國言論學報, 60권 2호 (2016년 4월)ㆍ198

(n = 6), 자살-시도, 자살-수사(n = 5), 자살-성추행, 자살-조사(n = 4) 등의 연결 계

가 비  있게 나타났다. 2시기에는 자살-투신, 카이스트-로 (n = 8), 장자연-수사(n = 

7), 자살-카이스트, 자살-수사, 자살- 험, 노동자-투신, 카이스트-학생, 카이스트-

총장, 로 -경쟁(n = 4) 등이 비  있게 연 되어 사용되었다. 마지막 3시기에는 학교-

폭력(n = 32), 자살-학생, 자살-시도(n = 10), 자살-투신(n = 8), 자살-노동자, 자살-

방(n = 7), 자살-학교, 자살-폭력, 자살-사회, 자살- 학생, 자살- 구, 구-학

생, 양-주민(n = 6) 등이 비  있는 연결 계로 나타났다.

표 7.〈한겨레〉의 시기별 주요 핵심어 동시단어분석

1시기(2005～2008) 2시기(2009～2011) 3시기(2012～2014)

연결빈도 핵심어 - 핵심어 연결빈도 핵심어 - 핵심어 연결빈도 핵심어 - 핵심어

10
자살 - 충동

8
자살 - 투신 32 학교 - 폭력

자살 - 기도 카이스트 - 로봇
10

자살 - 학생

9
자살 - 여성 7 장자연 - 수사 자살 - 시도

자살 - 재소자

6

자살 - 카이스트 8 자살 - 투신

7
자살 - 투신 자살 - 조사

7
자살 - 노동자

재소자 - 성추행 자살 - 유족 자살 - 예방

6 여성 - 재소자 서남표 - 총장

6

자살 - 학교

5
자살 - 시도 5 카이스트 - 경쟁 자살 - 폭력

자살 - 수사

4

자살 - 노동자 자살 - 사회

4
자살 - 성추행 자살 - 수사 자살 - 중학생

자살 - 조사 자살 - 위험 자살 - 대구

노동자 - 투신 대구 - 학생

카이스트 - 학생 밀양 - 주민

카이스트 - 총장

5

자살 - 주민

로봇 - 경쟁 자살 - 위험

3

자살 - 학생 자살 - 의혹

자살 - 쌍용차

자살 - 가족

자살 - 충동

자살 - 중학생

자살 - 우울증

자살 - 인정

자살 - 의혹

자살 - 예방

학교 -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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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논의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요한 사회문제로 두된 자살문제에 해서 미디어가 어떻게 

보도하 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조선일보〉와〈한겨 〉를 상으로 2005년부

터 2014년까지의 자살보도에 하여 의미연결망분석을 실시하 다. 구체 으로 연구 

문제 1에서는〈조선일보〉와〈한겨 〉의 보도에 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어를 살펴보았

다. 연구 문제 2에서는 각 신문사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살보도의 경향  특징 변화

를 살펴보기 하여 3시기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 다.

먼  연구 문제 1의 결과를 살펴보면 등장빈도와 심성 지수(연결정도, 매개, 근 )를 

종합 으로 고려했을 때〈조선일보〉에서는 자살, 학교, 장자연, 투신, 폭력, 학생, 왕

따, 아들, 동반, 조사 등이 체 으로 자살 련보도에서 요한 핵심어로 다루어졌다. 

이를 통해〈조선일보〉는 자살문제를 학교폭력, 장자연, 자살방법/행  등에 을 맞

추어 보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한겨 〉의 경우 자살, 학교, 폭력, 투신, 

죽음, 카이스트, 학생, 조사, 노동자, 수사, 비극 등이 자살 련보도에서 요한 핵심

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한겨 〉에서는 자살 련문제를 학교폭력, 여성, 노

동자, 자살방법/행  등에 을 두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구 문제 2의 결과를 살펴보면〈조선일보〉의 경우 1시기에는 자살, 학교, 투

신, 왕따, 방, 죽음, 가족, 우울증, 사람, 한국, 기도, 딸 등이 주요한 핵심어인 것으

로 나타났다. 2시기에는 자살, 장자연, 투신, 수사, 노 통령, 인터넷, 문건 등이 요

한 핵심어이며 3시기에는 자살, 학교, 투신, 폭력, 학생, 왕따, 아들, 친구, 어머니, 사

람, 학생 등이 요한 핵심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조선일보〉는 1시기

에는 주로 자살방법/원인, 2시기에는 장자연, 노 통령, 카이스트와 같은 유명인의 자

살사건, 3시기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문제에 을 맞추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겨 〉의 경우 1시기에는 자살, 학교, 폭력, 투신, 사회, 여성, 재소자, 기도, 성

추행, 방 등이 주요한 핵심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시기에는 자살, 죽음, 카이스트, 

학생, 조사, 노동자, 비극, 유족, 교수 등이 주요한 핵심어이며, 3시기에는 자살, 학

교, 폭력, 죽음, 학생, 노동자, 비극, 주민, 구 등이 주요한 핵심어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종합하면〈한겨 〉는 1시기에는 학교, 여성 등 특정 집단의 자살문제, 2시기

에는 장자연과 카이스트 자살 등의 자살문제, 3시기에는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 노동자

의 자살문제 등에 주목하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자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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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도할 때 미디어 조직은 그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게 근하 다. 일반 으로 

보수  시각의 미디어들은 건강문제의 원인을 개인책임으로, 진보  시각의 미디어는 

사회구조의 책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Gollust & Lantz, 2009; Kluegel & Smith, 1986). 

이와 유사하게 자살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한겨 〉는 체로〈조선일보〉보다 다

양한 계층의 문제 는 사회문제의 시각에 비 을 뒀다. 여성, 재소자, 군 , 학생, 교

수, 노동자 등과 같이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자살문제를 보도하면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혹은 국가 차원의 문제로 근했다.

시기별 비교에서도〈조선일보〉는 2시기에 장자연 사건에 집 한 반면〈한겨 〉는 카

이스트 사건에 더 높은 비 을 두었다. 3시기에〈한겨 〉는 구의 학생 자살문제를 비

 있게 다루었지만〈조선일보〉는 높은 비 을 두지 않았다. 장자연 사건은〈조선일

보〉의 고  지도층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한〈조선일

보〉의 심이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한겨 〉도 장자연 사건을 비  

있게 다루었지만 장자연 사건보다 카이스트 문제에 더 높은 비 을 두었다. 한 3시기에

〈한겨 〉는 자살 련보도에서 ‘ 구’라는 지역에 비 을 두었지만〈조선일보〉는 이에 

큰 비 을 두지 않았다. 구는 정치성향이 보수  이미지여서 상징성을 지닐 뿐만 아니

라 최근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  

지표가 부정  동시에 자살률이 증가하는 상황(이상  외, 2014)이었기 때문에〈한겨

〉가 비  있게 다루었을 것으로 추론한다. 한 3시기는 체 으로 학교폭력으로 인

한 자살문제를 비  있게 다룬 시기 고, 특히 이 시기에 구에서 학생폭력으로 인한 자

살사건이 빈번히 발생하 다. 이러한 원인이 복합 으로 고려되어〈한겨 〉에서 구의 

자살문제가 비  있게 다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조선일보〉에서 구의 

자살문제는 높은 비 을 차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조선일보〉와〈한겨 〉는 동일한 

자살문제를 바라보는 데 서로 다른 비 을 두었음을 확인하 다.

둘째,〈조선일보〉와〈한겨 〉는 자살문제를 보도할 때 공통 으로 장자연, 카이스트 

사건과 같은 유명인의 자살이나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등과 같이 특정한 자살사건이

나 이슈에 집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 으로 자살보도를 통한 모방효과가 발생하기 

한 요한 조건은 ‘자살보도의 주인공이 구인가’라는 이다. 연 인, 정치인 등과 

같은 유명인의 자살보도는 자살모델로서의 동일시를 더 높게 일으키기 때문에 더 쉽게 

모방자살을 유도할 수 있다(Fekete & Macsai, 1990; Stack, 2000; Tousignant, Mishara, 

Caillaud, Fortin, & St-Laurent, 2005). 반 로 유명인에 한 자살보도가 감소하면 자살

문제에 한 노출이 어들어 자살률이 감소하기도 한다(안명희 외, 2015). 하지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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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론은 유명인의 자살보도를 할 때 무분별한 경쟁보도에 집 하거나(김인숙, 2009) 

자살과 연 된 우울증에 해서 심층 인 취재를 통한 안제시보다는 흥미 주의 

임과 기사의 클릭 수 혹은 시청률을 높이기 한 홍보  로모션 임을 주로 활용

한다(노수진ㆍ운 민, 2014). 이러한 언론사의 자살보도에 한 시각은 보도내용과 유사

한 상황에 있는 수용자에게 주는 향력이 크고(Fu & Chen, 2003), 특히 청소년이나 노

년층의 모방자살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Stack, 2000). 한 최근 자살률 경향이 

청소년층과 노년층에서 뚜렷이 증가함을 감안한다면(통계청, 2014) 자살보도 시 어떤 

상에 집 하고 어떤 용어를 통해서 설명할 것인지와 련하여 수용자를 고려한 언론의 

신 한 자세가 요구된다. 를 들면, 자살문제를 상담하거나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회

 자본 측면의 근이나 근본 인 자살 방 책, 정책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조선일보〉와〈한겨 〉는 공통 으로 구체 인 자살방법이나 장소 등과 련

한 내용이 많았다. 1시기와 비교해서 2시기, 3시기에 체 으로 그 비 이 어드는 추

세이기는 했지만 여 히 자살방법, 장소 등과 련한 특정 단어가 지속 으로 등장하

다. 를 들어,〈조선일보〉는 학교폭력과 연 된 자살문제를 설명할 때 아 트, 번개

탄, 한강 등과 같은 자살방법이 연상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 세 시기에 공통 으로 동

반, 투신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 다. 마찬가지로〈한겨 〉도 유명인의 자살문제를 보도

할 때 목 매, 비 , 동반 등과 같은 단어를 언 하 다. 자살방법과 연 된 이러한 단어

의 직  언 은 모방자살을 시도하는 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살보도 칙 등에서는 

사용을 자제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구체 인 자살방법, 장소 등을 제시한 

언론보도의 문제는 선행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를 들면, 2001년부터 

미디어에서 질식에 의한 자살을 많이 언 하면서 ‘목을 매는 방법’을 이용한 자살이 증가

하 고(Chen, Liao, Teng, Tsai, Fan, & Lee, 2012) 2012년에는 미디어에서 질식으로 인

한 자살에 한 언 이 어들면서 이러한 자살이 어들었다(안명희 외, 2015). 마찬가

지로 2008년에는 유명 연 인의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이 미디어에서 자주 언 된 이후로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이 증했다(Lee, Ahn, Lee, Park, & Hong, 2014). 이와 같은 결

과에 해서 김병철(2010)은 연 인의 자살보도가 잠재  자살자에게 미치는 향이 크

다는 것을 강조하며 연 인과 같은 유명인의 자살보도에서 선정  묘사, 자세한 자살방

법 서술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따라서 구체 인 자살방법이나 장소 등과 같

이 자극 인 부분에 을 맞추기보다 자살문제의 원인에 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야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의 미디어가 자살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약 10년의 시간 흐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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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장기 으로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

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 한다.

첫째, 분석 상을 신문으로 한정하 다는 이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살보도에서 다른 미디어보다 신문의 효과는 크다(김병철, 2007). 하지만 정보통

신정책연구원(2015)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TV라는 미디어는 체 조사자의 80% 이상이 

소유하고 하루 미디어 이용시간의 50%에 해당할 정도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

한 조사결과는 방송이 미치는 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방송

을 통한 자살 련보도 내용이나 경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병철(2007)은 신문과 방

송에서 자살보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코퍼스 언어학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에 따

르면 신문과 방송의 자살보도는 유사 도 있지만 특정 단어의 비 에서 차이를 보 다. 

이처럼 미디어의 차이에 따라 특정한 상황 혹은 단어에 한 비 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미디어별 보도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둘째, 기사제목만을 분석하 다. 앞서 논의한 로 기사제목은 기사의 표성이나 방

향성을 제시한다는 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정태철, 1995; 조수선, 2005). 하지

만 기사제목을 분석하는 것은 실제 기사내용에서의 문장과 문장, 문맥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모두 해석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한 보

완을 통해 자살보도의 경향이나 특징을 체 인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사

한 시각에서 박 민(2016)은 뉴스문장 연결망분석을 시도하 다. 기사제목에 나타난 단

어와 단어 계를 넘어서 문장 차원에서 일종의 말뭉치를 찾아 분석함으로써 맥락  의

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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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suicide reporting from 2005 to 2014 in order to explore how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newspaper influences on suicide reporting. Results of this study 
illustrated that the Chosun Il-bo, conservative media, has mainly focused on school violence, 
Jang Ja-yeon, and suicide method/behavior, while the Hankyoreh has primarily focused on 
school violence, women, labor, and suicide method/behavior. The results of periodical 
comparison, the Chosun Il-bo has paid more attention on suicide method/ behavior at the 
first-period, celebrity suicide like Jang Ja-yeon and former-president Roh at the sencond- 
period, and suicide by school violence at the third-period. The Hanryoreh has primarily 
focused on suicide of general people at the first-period, Jang Ja-yeon and KAIST suicide 
case at the second-period, and suicide by school violence at the third-period. Accordingly, 
those results suggested two national newspapers have different attentions on suicide issues. 
However, both two newspapers have less focused on suicide prevention and solutions for 
decreasing suicide behaviors. This study also emphasized responsibility of journalists and 
suggest alternative ideas to change this situation.

Keywords: Chosun Il-bo, Hankyoreh, suicide report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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